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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요  약 : 본 연구는 강원도 태백시에서 관리 재배된 국내산 곰취(Ligularia fischen)의 70% 에탄올 추출
물(LFE)을 활용하여 항산화 활성을 확인하였다. 총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측정하였으며, DPPH
와 ABTS 라디칼 소거능을 측정하였다. 세포독성 측정 후, NO 생성량을 측정하였으며, 관련 유전자인 
NOS2의 발현량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확인하였다. LFE의 총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각각 
113.97±0.37 ㎎ GAE/g과 29.22±2.06 ㎎ QE/g으로 확인되었다. DPPH 라디칼 소거능을 측정한 결과, 
LFE 25 ㎍/㎖ 11.26±0.95%, 50 ㎍/㎖ 17.12±0.63%, 100 ㎍/㎖ 29.54±0.36%, 250 ㎍/㎖ 
68.31±0.28%, 500 ㎍/㎖ 75.12±0.05% 및 1000 ㎍/㎖ 75.75±1.57%로 라디칼 소거능을 나타냈으며, 
ABTS 라디칼 소거능을 측정한 결과, LFE 25 ㎍/㎖ 13.75±0.21%, 50 ㎍/㎖ 26.71±0.20%, 100 ㎍/㎖ 
56.92±0.22%, 250 ㎍/㎖ 91.30±0.12%, 500 ㎍/㎖ 93.40±0.02 및, 1000 ㎍/㎖ 93.19±0.04%로 라디칼 
소거능을 나타냈다. LFE의 유의한 세포독성은 나타나지 않았다. NO 생성량은 LFE 50 ㎍/㎖ 
79.40±2.64%, 100 ㎍/㎖ 55.01±5.36%, 200 ㎍/㎖ 30.93±3.11%로 유의적인 감소가 나타났으며, 
NOS2 유전자 발현량은 LFE 50 ㎍/㎖ 0.94±0.11, 100 ㎍/㎖ 0.59±0.05, 200 ㎍/㎖ 0.32±0.04로 유의
적인 감소가 나타났다. 본 결과는 곰취의 항산화 효능을 객관적으로 확인하였으며, 향 후 지속적인 심화 연
구를 통해 본 곰취를 활용하여 화장품 및 기능성 식품 소재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 
사료된다.

주제어 : 곰취, 항산화, 활성산소, 천연화장품, 천연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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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Abstract : In this study, Gomchwi (Ligularia fischen) derived from Taebaek-si, Gangwon-do was 
extracted with 70% ethanol (LFE) and antioxidant activity was measured. The following experimental 
techniques were used to evaluate the antioxidant efficacy of LFE. Total phenolic contents, 
ABTS/DPPH radical scavenging analysis, cell viability assay, NO assay, and quantitative real-time 
PCR technique. The content of polyphenol and flavonoid was each 113.97±0.37 ㎎ GAE/g or 
29.22±2.06 ㎎ QE/g in LFE.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was measured to be 25 ㎍/㎖ 
11.26±0.95%, 50 ㎍/㎖ 17.12±0.63%, 100 ㎍/㎖ 29.54±0.36%, 250 ㎍/㎖ 68.31±0.28%, 500 ㎍/㎖ 
75.12±0.05%, and 1000 ㎍/㎖ 75.75±1.57%. In addition,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was 
identified as LFE 25 ㎍/㎖ 13.75±0.21%, 50 ㎍/㎖ 26.71±0.20%, 100 ㎍/㎖ 56.92±0.22%, 250 ㎍/㎖ 
91.30±0.12%, 500 ㎍/㎖ 93.40±0.02, and 1000 ㎍/㎖ 93.19±0.04%. There was no significant 
cytotoxicity of LFE. NO production was significantly decreased to LFE 50 ㎍/㎖ 79.40±2.64%, 100 
㎍/㎖ 55.01±5.36%, and 200 ㎍/㎖ 30.93±3.11%. Also, the NOS2 gene expression was significantly 
reduced to LFE 50 ㎍/㎖ 0.94±0.11, 100 ㎍/㎖ 0.59±0.05, and 200 ㎍/㎖ 0.32±0.04. This result 
objectively confirmed the antioxidant effect of Gomchwi. We will continue to conduct in-depth 
research. Therefore, it is believed that the possibility of using Gomchwi as a cosmetic and functional 
food material can be established.

Keywords : Ligularia fischen, Antioxidant, Free radical, Natural cosmetic, Raw material

1. 서 론
  
  국내에 자생하고 있는 식용 가능한 식물은 480
여 종으로 식품학적으로 가치가 있는 산채로는 
약 90여 종이 있으며, 이 중 재배가 이루어져 상
업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은 약 37종으로 보고
되어 있다[1]. 곰취(Ligularia fischeri)는 유럽과 
아시아에 10여 종이 분포하는 가운데 9종이 우리
나라의 품종으로 왕곰취, 큰곰취 또는 웅소(雄蔬)
라고도 불리며, 국화과(菊花科)에 속하는 다년생 
초본식물이다[2]. 곰취는 각종 비타민과 무기질을 
고루 함유하고 있는데 특히 비타민A, β
-carotene, 칼슘, 칼륨, 섬유소를 비롯하여 철분
이 다른 산채 식물보다 매우 높게 함유하고 있다
고 보고된 바 있다[3]. 또한 곰취의 아미노산 총
량은 약 35.62 mg/g으로 glutamic acid, aspartic 
acid, glycine 및 alanine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
고, 8개의 필수아미노산 중 threonine, valine, 
isoleucine, leucine, phenylalanine 및 lysine은 전
체 아미노산 함량 중 상당 부분을 구성하고 있다
고 보고되었다[2, 4]. 한의학적인 측면으로 곰취
는 기침, 가래 및 천식과 같은 기관지에 효험이 
좋고 요통 및 두통과 같은 통증을 완화하고 혈액
순환을 활발하게 한다고 알려져 있으며, 민간요법
에서는 황달, 고혈압 및 세균에 감염되어 고름이 

나오는 피부병에 사용되어 온 것으로 알려져 있
다[5]. 곰취와 같은 산채는 산간 지역 기준으로 
수익성이 높으며, 다양한 생리활성 기능 성분 연
구가 활발하여 천연원료를 통한 기능성 식품, 천
연화장품 및 생약 의약품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
활용되고 있다[1]. 그러나 같은 종의 식물이더라
도 재배 지역의 기후, 고도 및 토양의 품질 등에 
따라 그 효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, 같은 
재배지의 환경이더라도 재배 방법과 인위적인 환
경에 따라 차이를 나타냄에도 불구하고 현재 연
구의 경향은 품종에 대한 기능성에 집중되어 있
으며[6-7], 원료의 표준화를 위한 고유 원료의 
지속적인 연구에 대해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
있다. 본 연구에 사용된 곰취는 대한민국 강원도 
태백시의 농업회사법인태백농업㈜의 관리를 통해 
일정한 환경에서 재배하였으며, 일관된 품질을 보
유하여 향 후 화장품 및 식품 등의 안정적인 공
급을 위한 신뢰를 향상시키기 위함과 동시에 곰
취를 항산화 소재로 활용하고자 연구를 수행하였
다.
  식물에는 페놀 화합물과 비타민 등 약리작용이 
우수한 성분이 있으며, 항산화에 효과적이라는 것
이 밝혀짐에 따라 천연 항산화제 연구에 관심이 높
아지고 있다[8-9]. 인간이 호흡하는 동안 에너지를 
생산하는 과정에서 산소 중 일부가 활성산소로 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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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되기도 하고 습관적인 요인 또는 환경적인 요인
에 의하여 활성산소가 생성되기도 한다[10]. 활성
산소는 외부 항원으로부터 인체를 방어하고 세포의 
성장을 돕는 역할을 하는 등의 정상적인 기능을 하
는 필수적인 요소이지만, 과도한 발생 및 소거되지 
못하여 축적되는 경우 잔존하게 되어 산화적스트레
스를 야기하게 된다[11]. 산화적스트레스는 노화의 
대표적인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, 그 밖에도 색소
침착, 단백질 손상, 대사활동의 이상 심혈관계질환 
및 각종 암과 같은 질환을 야기하는 원인이 된다
[10]. 또한 산화적 손상은 염증의 원인이 되어 산화
질소(nitric oxide) 및 염증성 인자의 생성을 촉진시
키며, 심한 경우 만성적인 염증단계로 악화시키게 
된다[12].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화장품, 식품, 의
약품 등 다양한 제품이 개발되어 공급되었으나 합
성 항산화제의 부작용이 밝혀지면서 점차적으로 천
연 항산화제의 수요가 늘고 있다[13-14]. 천연 항
산화제 연구의 관심은 높아지고 있고 다양한 국가
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천연물의 특성상 원료의 규
격화가 어려워 일회성 연구에 국한되고 있는 실정
이다[15]. 따라서 본 연구는 관리 재배된 곰취를 활
용하여 원료를 규격화하여 신뢰도 높은 원료의 연
구와 활용에 더하여 항산화 활성 기초연구를 진행
하고자 하였다.

2. 재료 및 방법

2.1. 시료 추출

  본 실험에 사용한 곰취(Ligularia fischen)는 강
원도 태백시 농업회사법인태백농업㈜의 정선을 
통해 ㈜피프틴디그리즈로부터 원물을 공급받아 
사용되었으며, 곰취 40 g 당 70% 에탄올 500 ㎖
를 넣고 3시간 동안 환류 추출한 후, Whatman 
No.2를 이용하여 여과하였다. 여과액을 rotary 
vacuum evaporator (EYELA FDU-540, Japan)
로 감압 농축하였으며, 농축된 용액을 freeze 
dryer (Ilshinbiobase, Korea)로 동결 건조하였다. 
곰취 에탄올 추출물(Ligularia fischen ethanol 
extract 이하, LFE)은 3.84 g (수율 9.60%)의 분
말을 획득하여 초저온 냉동고(-80℃)에서 보관하
여 실험에 필요한 농도로 증류수에 희석해 사용
하였다.

2.2. 총 폴리페놀 함량

  LFE 20 ㎎/㎖의 농도 1 ㎖에 50% foiln- 

ciocalteu's phenol reagent (Merck, Germany) 
0.5 ㎖를 가하여 실온에서 3분간 반응시켰다. 반
응용액에 Na2CO3 포화용액 1 ㎖와 7.5 ㎖ 증류
수를 차례로 혼합하여 30분간 정치시킨 뒤, 
14,000 g에서 10분간 원심분리한 후 상등액을 취
해 760 ㎚ 파장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. 총 페
놀 함량은 gallic acid (Sigma, USA)를 표준물질
로 이용하여 작성한 검량선에 따라 함량을 구하
였으며, 측정 단위로는 GAE (gallic acid 
equivalent)/g을 사용하였다.

2.3.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

  LFE 20 ㎎/㎖의 농도 0.1 ㎖과 80% 에탄올 
0.9 ㎖을 혼합한 혼합물 0.5 ㎖에 10% 
aluminium nitrate (Sigma, USA), 1M potassium 
acetate (Sigma, USA) 0.1 ㎖ 및 80% 에탄올 
4.3 ㎖을 가하여 실온에 40분 방치한 뒤 415 ㎚ 
파장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으며, quercetin 
(Sigma, USA)을 이용하여 작성한 표준곡선으로
부터 함량을 구하였으며, 측정 단위로는 QE 
(Quercetin equivalent)/g을 사용하였다.

2.4. ABTS 라디칼 소거율 측정

  ABTS 용액은 7.4 mM 2,2–azino–bis-(3- 
ethylbenzothiazoline-6-sulfonic acid) (ABTS; 
Sigma, USA)와 2.6 mM potassium persulphate 
(Sigma, USA)를 제조한 후, 암소에 하루 동안 방
치하여 양이온(ABTS·+)을 형성시킨 다음 732 ㎚
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흡광도 값이 1.5 이하가 
나오도록 희석하였다. 희석된 ABTS·+ 용액 150 
㎕와 LFE의 최종 농도가 25, 50, 100, 250, 500, 
1000 (㎍/㎖)의 농도가 되게 5 ㎕씩 혼합하고, 
실온에서 10분간 반응시킨 후, 734 ㎚에서 흡광
도를 측정하였다. ABTS 라디칼 소거율은 아래의 
식에 따라 계산하였다.

      




×

2.5. DPPH 라디칼 소거율 측정

  에탄올에 용해시킨 0.2 mM의 1,1-diphenyl- 
2-picryl-hydrazyl (DPPH; Sigma, USA) 용액 
150 ㎕와 LFE의 최종 농도가 25, 50, 100, 250, 
500, 1000 (㎍/㎖)의 농도가 되게 100 ㎕씩 혼합
하여 37℃에서 30분간 반응시켰다. 반응 후 517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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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able 1. The Sequences of Primers

Gene name F/R* Sequences

NOS2
F CGAAACGCTTCACTTCCAA
R TGAGCCTATATTGCTGTGGCT

ACTB
F AACCGCATTGCCTCTGAAT
R CATGTTCCAGGAGGATGGAG

㎚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고 시료의 대조군은 증
류수를 넣었으며, DPPH 용액의 대조군으로써는 
에탄올을 넣어 보정값을 얻었다. DPPH 자유라디
칼 소거율은 아래의 식에 따라 계산하였다.

       




×

2.6. 세포 생존율 측정

  Raw 264.7 세포는 한국 세포주 은행(KCLB, 
Korea) 에서 분양받아 10% 우태아혈청(FBS; 
Gibco, USA)과 1% antibiotics (A/A) (Gibco, 
USA)로 조성된 dulbecco's modified eagle's 
medium (DMEM, Gibco, USA)으로 37℃, 5% 
CO2의 조건에서 배양하였다. Raw 264.7 세포는 
96 well plate에 2×104 cells/well씩 분주하여 24
시간 동안 배양한 후, LFE를 50, 100, 200 및 
400 (㎍/㎖)의 농도로 처리하여 다시 24시간 동
안 배양하였다. 배양 후 cell viability assay kit 
(Daeillab sevice, Korea)을 사용하여 세포 생존율
을 측정하였으며, 백분율로 값을 나타내었다. 

  2.7. NO 생성량 측정

  RAW 264.7 세포를 24 well plate에 4×104 
cells/welll로 분주하여 24시간 동안 배양하고 50, 
100 및 200 (㎍/㎖) 농도의 LFE를 처리하고 2시
간 후, 100 ng/㎖의 LPS를 하여 다시 24시간 동
안 배양하였다. 배양 후 96 well plate에 세포배
양액 100 ㎕를 넣고 N1 buffer 50 ㎕를 추가하
여 상온에서 10분간 반응시켰으며, 반응 후 N2 
buffer 50 ㎕를 추가하여 상온에서 10분간 반응
시켰다. 반응 후, 540 ㎚ 에서 흡광도의 변화를 
측정하여 대조군에 대한 생성량을 백분율로 표시
하였다. 

2.8. 유전자 발현량 측정

  RAW 264.7 세포는 6 well plate에 2×106 

cells/welll로 분주하여 24시간 동안 배양하고 50, 
100 및 200 (㎍/㎖) 농도의 LFE를 처리하고 2시
간 후, 100 ng/㎖의 LPS를 하여 다시 24시간 동
안 배양하였다. 배양 후 total RNA prep kit 
(Intronbio, Korea)의 매뉴얼에 따라 RNA를 추
출하였고 accupower cyclescript RT premix 
(Bioneer, Korea)의 매뉴얼에 따라 역전사 반응을 
수행하였다. 합성이 완료된 cDNA를 증폭시키기 
위하여 real-time PCR을 진행하였으며, 
real-time 전용 tube에  cDNA 1 ㎕, 각 primer 
2 ㎕, SYBR Green (Qiagen, Germany) 10 ㎕, 
DEPC-DW (Bioneer Co., Korea) 5 ㎕씩 넣어 
95℃에서 2분 동안 반응한 다음 95℃에서 5초, 
62.5℃에서 30초를 40회 반복하여 진행하였다. 
사용된 primer는 Table 1과 같다. 반응 후 유전
자 발현량은 대조군에 대한 상대값으로 계산하였
다. 

2.9. 통계처리

 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는 SPSS 21.0를 이용
하여 mean ± standard error of mean으로 나타
내었으며, ANOVA를 사용하여 다중 비교하였고 
Tukey’s HSD test를 통해 p＜0.05, p＜0.01 및 
p＜0.001 수준에서 유의성을 검정하였다.

3. 결과 및 고찰

3.1. 총 폴리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

  페놀계 화합물은 특수한 색을 부여하는 것으로 
한 분자 내에 phenolic hydroxyl (OH)를 2개 이
상 가지고 있는 방향족 화합물이고 플라보노이드 
등을 주성분으로 하며, 산화의 초기에 유리기들이 
안정된 화합물을 형성하도록 하여 산화를 억제하
는 작용을 한다[16]. 페놀 화합물은 그 종류와 함
량에 따라 항산화 활성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
다. 특히 폴리페놀은 산화 손상과 관련된 자유라
디칼에 대한 소거제로 알려져 있고, 플라보노이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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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 B

Fig. 1. DPPH (A) and ABTS (B)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LFE. LFE were incubated at 
concentration of 5, 50, 100, 250, 500, and 1000 (㎍/㎖). The result were presented by 
the mean ± S.D from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.

를 함유한 식물은 강력한 항산화 효능이 있는 것
으로 보고되었으며, 각각 함량이 증가할수록 항산
화 효능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[17-18]. 
LFE의 총 폴리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측
정한 결과, 총 폴리페놀은 113.97±0.37 ㎎ 
GAE/g으로 측정되었으며, 플라보노이드는 
29.22±2.06 ㎎ QE/g으로 측정되었다. 선행연구
를 통해 국내 다른 지역 곰취의 폴리페놀과 플라
보노이드 함량 비교를 하고자 하였으나 추출용매 
또는 추출 방법 및 기준 시약의 차이로 인해 정
확한 우열성을 나타내기는 객관성이 부족하다고 
판단되며, 국내 재배하고 있는 곰취를 같은 조건
에서 추출하여 함량 분석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
다고 사료된다[19-20]. 그러나, 폴리페놀은 항산
화 외에도 고혈압 억제, 항암 및 충치 예방 등의 
다양한 생리활성 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
고 플라보노이드는 혈관질환을 비롯하여 동맥경
화, 혈전증 및 각종 암에 관여하는 지질 과산화
를 조절하는 2차 대사 산물로 알려져 있으므로 
LFE의 함량 수준에서 추가적인 효능연구의 가능
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
[21-22]. 

3.2. DPPH 및 ABTS 라디칼 소거능에 미치는 

영향

  LFE의 DPPH 라디칼 소거능을 측정한 결과, 
25 ㎍/㎖ 11.26±0.95%, 50 ㎍/㎖ 17.12± 
0.63%, 100 ㎍/㎖ 29.54±0.36%, 250 ㎍/㎖ 
68.31±0.28%, 500 ㎍/㎖ 75.12±0.05% 및 
1000 ㎍/㎖ 75.75±1.57%로 농도가 증가할수록 
라디칼 소거능이 증가하였으며(Fig. 1-A), LEF의 

IC50은 211.32 ㎍/㎖로 확인되었다. ABTS 라디
칼 소거능을 측정한 결과, 25 ㎍/㎖ 13.75± 
0.21%, 50 ㎍/㎖ 26.71±0.20%, 100 ㎍/㎖ 
56.92±0.22%, 250 ㎍/㎖ 91.30±0.12%, 500 
㎍/㎖ 93.40±0.02 및, 1000 ㎍/㎖ 93.19± 
0.04%로 농도가 증가할수록 라디칼 소거능이 증
가하였으며(Fig. 1-B), LEF의 IC50은 94.34 ㎍/
㎖로 확인되었다. 본 결과는 농도에 따라 소거율
이 증가하여 고농도에서는 대조군인 ascorbic 
acid 보다 라디칼 소거능이 높게 나타났다. 양양
군에서 채취된 곰취 추출물 연구에서의 라디칼 
소거능의 경우 이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으며
[20], 이러한 경향성을 보았을 때, 곰취의 재배 
지역의 차이보다는 곰취 품종 특성에 기인한 것
으로 판단된다. 또한 라디칼의 감소율이 항노화의 
척도로서 알려져 있는바 라디칼 소거율 결과에 
따라 항노화 관련 인자의 활성에도 영향을 미칠 
것이라는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
료된다[23]. 

3.4. 세포 생존율에 미치는 영향 

  세포 생존율을 측정한 결과, LFE 50 ㎍/㎖ 
102.30±7.83%, 100 ㎍/㎖ 101.40±6.10%, 200 
㎍/㎖ 104.50±4.77%, 400 ㎍/㎖ 94.16±1.25%
로 세포 생존율이 확인되었다(Fig. 2). 세포 생존
율이 90% 이하의 경우 독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
실험 조건에서 제외하고 있으나, 본 연구에서는 
독성이 없는 농도에서의 효능만을 확인하기 위하
여 LFE 200 ㎍/㎖의 농도에서 연구를 수행하였
다. 또한 ascorbic acid 50 ㎍/㎖를 함께 확인하
여 비교군으로 독성이 없음을 확인하였다(Fig. 2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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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ig. 2. Cell viability of LFE in RAW 264.7 cell. RAW 264.7 cell were treated 50, 100, 200, and 
400 ㎍/㎖ of LFE for 12 h. Cell viability were calculated as percentage relative to the 
control. The result were presented by the mean ± S.D from three independent 
experiments.

Fig. 3. Effect of LFE on NO level in RAW 264.7 cell. RAW 264.7 cell were treated 50, 100, and 
200 ㎍/㎖ of LFE with 100 ng/㎖ LPS for 24 h. The result were presented by the mean ± 
S.D from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(Significance of results, ** : p＜0.01, *** : p
＜0.001 compared to control).

3.5. NO 생성량에 미치는 영향

  NO는 인체에서 세포내 신호분자로 작용하여 
세균과 종양을 제거하며, 혈압을 조절하고 신경 
전달을 매개하는 역할을 하는 인자이다[12]. 그러
나 높은 수준에서의 NO는 유전자의 변이 및 조
직의 손상과 같은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며, 혈관 
투과성을 증가시켜 부종을 유발하고 과도한 염증
을 유발하여 장기적으로는 만성 염증으로의 발전
에 관여하게 된다[24]. 산화적 환경이 지속되면 
NO는 체내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되며, 산
화적 손상과 더불어 과도한 염증을 심화시키는 
역할을 하게 된다[16]. 본 연구에서 LFE에 의한 
NO 생성량은 대조군은 기준으로 백분율로 계산
하였으며, 50 ㎍/㎖ 79.40±2.64%**, 100 ㎍/㎖ 
55.01±5.36%***, 200 ㎍/㎖ 30.93±3.11%***로 
농도에 따라 유의적인 감소가 나타났다(Fig. 3). 
NO의 경우 산화력이 뛰어난 물질이므로 NO 생
성량을 억제할 수 있다는 점은 LFE가 라디칼 소

거능 결과를 뒷받침하여 항산화력이 있다는 점을 
강조할 수 있으며, 나아가 NO는 염증 유발과 관
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LFE의 
염증 억제 작용에 관한 연구가 요구될 것으로 판
단된다.

3.6. NOS2 유전자 발현량에 미치는 영향

  NOS2는 특정 자극이 있어야만 전사되어 발현
되므로 inducible NOS (iNOS)라고 하기도 한다. 
보통 때는 발현되어 있지 않으나 일단 발현되면 
많은 양(micromole)의 NO를 수 시간에서 수일 
동안 생성한다[25]. iNOS에서 생성된 NO는 주
로 면역반응 조절 및 세포독성에 관여하는데 단
독일 때 보다 superoxide (O2

-)와 반응하여 
peroxynitrite (ONOO-)를 생성하게 될 경우, 세
포독성이 더욱 크게 나타나며, superoxide의 경우
도 NO와 반응하여 peroxynitrite를 형성할 경우, 
세포독성이 더 크게 나타난다[26]. 그러나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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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ig. 4. Effect of LFE on NOS2 mRNA expression level in RAW 264.7 cell. RAW 264.7 cell 
were treated 50, 100, and 200 ㎍/㎖ of LFE with 100 ng/㎖ LPS for 24 h. The result 
were presented by the mean ± S.D from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(Significance of 
results, ** : p＜0.01, *** : p＜0.001 compared to control). 

superoxide 또는 NO 중 어느 한쪽을 감소시키면 
peroxynitrite의 생성억제로 세포독성을 경감시킬 
수 있으며, superoxide를 포함한 reactive oxygen 
species의 생성 역시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고되
었다[27]. 본 연구에서 LFE에 의한 NOS2 유전
자 발현량은 대조군을 1로 하여 상대값으로 계산
하였으며, LFE 50 ㎍/㎖ 0.94±0.11, 100 ㎍/㎖ 
0.59±0.05**, 200 ㎍/㎖ 0.32±0.04***로 100 ㎍
/㎖ 이상의 농도에서 유의적인 감소가 나타났다
(Fig. 4). 결과를 통해 LFE는 NO 생성보다 전 
단계인 NOS2 유전자 발현 단계에 더 큰 영향을 
미치면서 효과적으로 항산화 효능을 보일 수 있
을 것이라 사료되며, 항산화 관련 기전의 추가적
인 연구를 통해 명확한 항산화 효능에 대한 객관
적 자료가 보강되면 항산화 소재로써의 가능성은 
더 높을 수 것으로 여겨진다.
  본 연구에 사용된 곰취는 장기 공급 가능한 국
내산 천연물 자원으로서 항산화 활성에 대한 객
관적인 결과를 얻었다. 그러나 지속적인 품질 안
정성과 재배환경 관리 및 정밀한 공정방법을 유
지함을 비롯하여 추가적인 효능평가 연구가 이루
어져야 더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
되며, 지속적인 심화 연구를 통해 본 곰취를 활
용하여 화장품 및 기능성 식품 소재로서의 활용 
가능성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.

4. 결 론

  본 연구는 강원도 태백시에서 관리 재배된 국
내산 곰취(Ligularia fischen)의 에탄올 추출물

(LFE)을 활용하여 항산화 활성을 확인하였으며, 
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. LFE의 총 폴리페놀
과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측정한 결과 각각 
113.97±0.37 ㎎ GAE/g과 29.22±2.06 ㎎ 
QE/g으로 측정되어 다른 지역의 곰취 추출물에 
비하여 높은 함량을 나타냈다. LFE의 라디칼 소
거능 측정 결과, 농도가 증가할수록 소거능이 증
가되어 DPPH 라디칼 소거능은 1000 ㎍/㎖의 농
도에서 75.75±1.57% (IC50 211.32 ㎍/㎖)로 나
타났으며, ABTS 라디칼 소거능은 1000 ㎍/㎖의 
농도에서 93.19±0.04% (IC50 94.34 ㎍/㎖)로 나
타났다. 세포생존율을 측정한 결과 200 ㎍/㎖의 
농도까지는 독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며, 400 ㎍/
㎖의 농도에서 94.16±1.25% 약 6%의 미미한 
감소가 있었으나 유의한 독성으로 나타나지 않았
다. NO 생성량은 LFE 200 ㎍/㎖의 농도에서 
30.93±3.11%***로 ascorbic acid와 유사한 정도
의 유의한 감소를 나타냈으며, NOS2 유전자 발
현량 또한 LFE 200 ㎍/㎖의 농도에서 ascorbic 
acid의 농도보다 더 높은 감소율을 나타내며 NO 
생성량과 부합되는 결과를 얻었다. 기존의 선행연
구들과의 비교를 통해 강원도 태백시에서 관리하
에 재배된 국내산 곰취의 항산화 효능을 객관적
으로 확인하였으며, 품질 안정성과 재배환경 관리 
및 정밀한 공정방법을 유지하며, 지속적인 심화 
연구를 통해 규격화된 곰취를 활용하여 화장품 
및 기능성 식품 소재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확립
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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